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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신문과 그 기사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매체 수준과 신문기사 

수준으로 나누어 데이터 요소를 분석하고 FRBR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신문매체 
수준의 경우, 신문, 조석간 구분, 호, 판을 각각의 저작으로 처리하였으며, 그들 간의 관계는 전체-부분 관계로 
설정하였다. 신문기사 수준의 각각 기사도 저작이며, 이들은 신문매체 수준의 판과 전체-부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문기사는 텍스트, 사진, 그래픽, 표 등으로 표현되며, 각각 별도의 저작이다. 각각의 저작은 신문기사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독립하여 하나의 신문기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고정물과 연재물의 통일 제목은 각각 저작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신문기사와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신문제호의 변경에 의해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통일 제호는 
슈퍼저작으로서 그들 간에도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pplication of the FRBR model to newspapers and news articles.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that was mentioned above, we analyzed data items based on the level of newspapers 
and articles and discussed how the FRBR model may be applied. In terms of the level of a newspaper, 
each of newspapers, morning/evening paper, issue and edition are regarded as an individual work,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are considered to be the ‘whole-part relationship’. Each article 
on the level of article basis was considered to be a work and was in a relationship of ‘whole-part 
relationship’ with the edition of each level of newspapers. Newspaper articles can be represented 
as texts, photographs, graphics, and tables, etc., and regarded as an individual work. Each work 
can be a part of the article on a newspaper or can be an independent article itself. Moreover, a 
uniform heading of each boxed article and running story is included in the work of each article and 
is forming a ‘whole-part relationship’. Because of the changes of the newspaper name, the uniform 
title of each name regarded as a single binding. It is called the superwork and it is forming ‘whole-part 
relationship’ with each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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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신문은 독자에게 전달되어 읽히

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보통, 뉴스의 경우 

실세계에서의 사상(事象)이 있고 이것을 기자

가 인지하고 그 사실을 텍스트나 사진, 그래픽, 

표 등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인쇄 과정을 거쳐 구

체화한 후 복수의 개별 신문이 가정 또는 기관 

등에 배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가정 또는 

기관에 배달된 신문은 읽힌 뒤 클리핑하여 스크

랩북에 저장한 후 재이용되거나, 지면 그대로 제

본하거나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 

등으로 제작되어 보관된 후 재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전자 파일화되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이

후 아카이브에 데이터베이스로서 보관되어 재이

용되기도 한다. 

연속간행물 중 저널의 경우 권호에 판차(제

40판, 제45판 등)가 없으나 신문은 같은 호에 

여러 판이 있고 각각의 판이 표현되고 구체화

된다. 가령 같은 날 같은 호라도 가정에 배달된 

판은 제40판이고 어떤 기관에 배포된 판은 제

45판일 수 있다. 물론 일부의 판이 섞여 배달되

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제40판에 실렸던 기사가 

제45판에는 누락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신문은 

뉴스기사만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뉴스 외에

도 소설이나 수필, 시 등의 문학 작품, 붓글씨, 

사진, 그래픽 등의 저작도 전달한다. 또한, 기사

를 부분으로 갖는 고정물이나 연재물 등도 있

다. 이렇게 신문과 그 기사는 매우 복잡한 서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신문 영역의 서지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이하 FRBR라 한다)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RBR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행본 중심이고

(김혜선, 이혜진, 정도헌 2007),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소수 있으나 신문 매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신문매체에 관한 연구

로는 Antelman(2004)이 신문 매체와 차별화

하지 않고 신문을 연속간행물로서만 일부 다루

고 있거나 Le Boeuf 등(2014)이 온톨로지를 적

용하여 저널이나 신문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

신문 매체는 연속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으

나 학술지 등의 일반적인 연속간행물과는 간행 

빈도, 내용이나 형태 등에 차이가 있다(이창수 

2011). 따라서 신문은 일반적인 연속간행물과 

구별되어야 하며, FRBR 모형의 적용에 있어

서도 연속간행물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즉, 

내용과 형태면에서 일반적인 연속간행물과 차

이가 있는 신문과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FRBR 

모형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는 신문과 신문기사의 구조가 복잡

하고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FRBR 모형을 어

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FRBR 적

용에 있어서 보통의 연속간행물과 신문의 차이

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슈

퍼저작의 필요성 및 축쇄판, 스크랩북 등 신문

의 재이용을 위한 보존 형태에 따른 서지적 관

계 및 FRBR 모형의 적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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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하여 FRBR 모형의 개체의 정

의와 전체-부분 관계와 일반적인 연속간행물에 

대한 기존의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문에 대해 FRBR 모형

의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에 대응하여 신문 

수준과 신문기사 수준으로 나누어 데이터 요소

를 분석하였으며, 그 분석을 바탕으로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에 대

해 논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과 신문기사에도 FRBR 모형을 적

용할 수 있는가?

둘째, 신문과 신문기사는 학술지 등의 연속간

행물과 FRBR 적용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제호가 변경되었으나 지령이 이어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넷째, 신문에서의 고정물이나 연재물은 FRBR 

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다섯째, 클리핑 기사를 모은 스크랩북이나 제

본 신문,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

에 있는 신문과 신문기사는 어떻게 FRBR 모형

을 적용할 수 있는가?

신문기사에는 보도 뉴스 이외의 개체들도 존

재한다. 예를 들면, 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 

비평 기사, 논설, 칼럼 등의 피처(feature)도 존

재한다(임영호 2005). 이것들은 모두 보도 뉴

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광고물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신문 발행 이후의 재이용을 위한 보존 형태가 

될 수 있는 스크랩북, 제본 신문, 축쇄판, 마이크

로필름판, CD-ROM판과 사진, 그래픽, 만화 등

의 개체는 서지 개체로서 FRBR 모형의 적용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FRBR 모형의 개

체로서는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제1그룹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FRBR의 통합 개체와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

FRBR 보고서(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 

cords, 1998)는 모두 10가지의 개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세 그룹으로 구분된다. 제1그룹은 서지

레코드에 명시되었거나 기술된 지적, 예술적 노

력의 산물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이

다. 제2그룹은 이러한 산물의 지적, 예술적 내

용에 책임을 지거나 물리적 제작이나 배포, 관

리상의 책임을 지닌 개인과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3그룹은 그 산물들의 주제로 사용된 개

념, 대상, 사건, 장소이다.

동 보고서는 제1그룹에 대해, 주로 통합단위

로서의 개체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단위로 볼 

수 있는 개체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

로 통합 개체이면서 구성 요소인 개체를 표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FRBR 모형의 목

적상 통합 수준이나 구성 요소 수준에 속한 개

체는 통합단위 수준의 개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통합단위 수준의 개체와 동일한 용

어로 정의되고,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며, 동일

한 방식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저작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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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체-부분 관계와 표현형 수준에서의 전체-

부분 관계, 구현형 수준에서의 전체-부분 관계, 

개별자료 수준에서의 전체-부분 관계에서는 전

체-부분 관계라는 차원에서 통합 개체이면서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전체-부분 관계로서 저작 및 표현형 

수준에서의 하나의 예시로 연속간행물의 권호

와 학술지의 논문을 들고 있으며, 구현형과 개

별자료 수준에서는 특별한 연속간행물 관련 예

시는 들고 있지 않지만, 물리적 개체로서의 전

체-부분 관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간

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Shadle 2007).

편집자에 의해 선집으로 함께 모아진 저작

들, 출판사에 의해 총서로 함께 수집된 단행본

들, 아카이브에 의해 단일의 퐁(fond)으로 정

리되는 기록 등의 통합 개체들은 FRBR 모형

에서 하나의 저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상위 

저작의 구성 요소를 저작 자체로 취급할 수도 

있으며, 통합 개체와 구성 요소 개체들을 전체-

부분 관계로 다루었다(Arlene 2007).

O'neill(2005)은 집합체 저작은 복합적 저

작들을 포함하는 개체로 지적 또는 예술적으

로 분리된 더 규모가 큰 저작의 구성 요소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집합체 

저작들은 저작들의 부분들로 구성될 수 있으

며 전체-부분 관계는 통합 저작과 그것이 포

함하고 있는 개개 저작들 사이에 있다고 하였

다(Vellucci 2007).

Vellucci(2007)는 단일화된 저작은 집합 저

작의 특성을 포함하지만, 개념적으로 다르며, 

집합 저작은 집단 저작을 형성하기 위해 저작들 

그리고 저작들의 독립된 부분들을 모으지만, 집

합체로서 개개의 구성 요소 저작은 그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단일화된 저작은 하

나의 단일화된 저작이 되기 위해 통합된 두 가

지 유형들의 의미적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FRBR의 통합 개체

와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는 연속간행물과 그 

논문(기사)을 각각의 개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 

신문은 호, 판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속성이 판

이하고 뉴스 기사, 사설, 해설, 피처 등 다양한 

기사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신

문과 그 기사는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로서

의 개체로 볼 수 있다.

2.2 슈퍼저작

Svenonius는 ‘슈퍼저작’ 용어와 모든 저작 및 

동일한 지적 기원에서 전해지고 있는 저작의 부

분집합을 의미하는 ‘서지적 가계’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Smiraglia 2007 재인용).

슈퍼저작은 단독으로는 실체가 되지 않는 각

각 저작의 집합체이다. Svenonius는 “원저의 

모든 구현형 및 거기로부터 파생한 모든 구현

형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슈퍼저작은 

또, 리뷰, 비평, 색인, 서지와 같은 저작에 근거

하는 모든 새로운 저작을 포함한다. 이 문맥에

서는, 많은 서지는 한 저작의 모든 표현형과 구

현형 및 다른 관련 저작을 함께 거느리는 슈퍼저

작으로서의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Fattahi 1996; 

吉田暁史 2001 재인용).

Carlye(1996)는 표목이 기본기입이든 부출

기입이든 저작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동일한 

저자-표제 표목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목록 레

코드의 연결 장치인 ‘슈퍼저작 레코드 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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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기술하는데 슈퍼저작이라는 용어를 사

용했다(Smiraglia 2007 재인용).

춘향전이라고 하는 고대소설은, 영화로서 1955

년에 ‘춘향전’(감독 이규환), 1957년에 ‘대춘향

전’(감독 김향), 1961년에 ‘성춘향’(감독 신상

옥), 1971년에 ‘춘향전’(감독 이성구), 1987년

에 ‘성춘향’(감독 한상훈), 2001년에 ‘춘향뎐’

(감독 임권택), 2010년에 ‘방자전’(감독 김대우) 

등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이들 영화를 같은 

저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더욱, 원래의 춘향

전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각각의 저작보다 상위의 추상적인 개

념의 춘향전을 말하고자 할 때, 이것을 슈퍼저

작이라고 한다. 즉, 모든 하위 저작을 연결하는 

인공적인 구성자이다(VTLS 2004). 

슈퍼저작은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된 저작들 사이의 좀 더 나은 배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FRBR 제1그룹의 저작보다도 

더 상위의 레벨의 개체이다(Maxwell 2008).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슈퍼저작은 FRBR 모

형에서는 제안하고 있지 않지만 신문 매체의 

제호의 변경에 따라 서로 다른 저작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용하고자 한다. 

2.3 FRBR와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에 대한 FRBR의 적용에 관한 연

구는 주로 학술지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 

Antelman(2004)은 비록 저널이 단일 저자

성의 저작과 동일한 의미에서 지적 저작이 연속

간행물 커뮤니티에서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고 할지라도, 저널은 수집된 저작들 또는 공유 

저자성의 저작으로 고려되어 FRBR에서 모델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Shadle 2007 재인용).

Shadle(2006, 2007)은 연속간행물은 개개 저

작들의 컬렉션으로 이루어져 책임성을 공유하

는 지적 구성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

속간행물의 편집자나 편집위원회는 발간 예정 

호에 대해서만 편집권을 발휘하고, FRBR는 

연속간행물의 권호가 종속 저작 부분이라는 표

시에 의해 FRBR 저작으로서의 저널에 대한 개

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종속 저작은 규모가 

큰 저작에 의존하고, 각각 독립적이고 분해가 

가능하므로 연속간행물의 권호가 저작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Delsey(2003)는 연속적으로 간행된 통합 저

작과 표현형에 적용이 가능하며, 출판 상태와 

권호 표시의 두 가지 특성으로 연속간행물의 

구현형에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Riva(2003)는 서명 변경 등에 의해 레코드가 

독립된 저작으로 분리될 경우 다른 저작과의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FRBR의 저작 대 저작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Rosenberg

와 Hillman 등(CONSER Task Force on Uni- 

versal Holdings 2004)은 저널 명칭 변경을 모

델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속간행물 표

제의 예시들을 포함하는 슈퍼저작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개 저작으로 개

개 표제를 간주하고, 관련된 연속간행물의 표

현형과 구현형들을 배열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고 제안하였다(Shadle 2007 재인용).

김혜선, 이혜진, 정도헌(2007)은 학술지를 중

심으로 FRBR 모형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하

였다. FRBR의 연속간행물 적용에 대한 연구

들은 전체 단위로서의 연속간행물을 저작으로 



33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9권 제3호 2015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ISSN 국제센터 및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멤버로 구성된 작업그룹은 CIDOC CRM의 확장

인 서지 정보에 관한 객체 지향판인 FRBRoo를 

확장하여, 저널, 매거진, 신문 등의 계속자료에 더

욱 세부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PRESSoo라고 하

는 형식 온톨로지를 제안하였다(Le Boeuf 2014).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신문 발행 이후의 재이용을 위한 보존 

형태가 될 수 있는 스크랩북, 제본 신문, 축쇄

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과 사진, 그래픽, 

만화 등에 대한 서지 개체에 대해서도 FRBR 

모형 적용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데이터 요소 분석

FRBR 모형의 신문으로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2.1 FRBR의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로서의 개체에서와 같이 신문은 

각 기사의 집합으로서 하나의 저작이 될 수 있

으며, 신문기사 또한 저작이 될 수 있다. 신문기

사와 신문 매체는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

료에서 각각 전체-부분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두 개체로 나누어 데이터 요소를 도출하

고 분석하였다.

3.1 신문 수준

신문은 동일한 제호(신문명)를 가지고 일간, 

격일간, 주간, 격주간 등 다양한 간행 주기로 발

행되는 연속간행물이다(이창수 2011). 신문은 

매체로서의 신문, 호, 판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속성이 판이한 매체이다. 신문, 호, 판 등에 대

한 각각의 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간의 경우, 동일 제호 하에 조간과 

석간이 별도의 호를 가지고 발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영역을 다루는 종합지, 특정 영역

만을 다루는 전문지 등으로 나뉜다. 또, 신문의 

배포 영역에 따라 전국지, 지역지 등으로 나뉜

다(임영호 2005). 신문은 발행 호수, 판차, 발행

자, 발행지, 배포 지역 등이 있다. 신문은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로 구체화되어 최종이용자에 

배포된다. 신문 매체 수준에서의 속성들로서 

제호, 발행자, 창간일, 미디어 유형, 발행 주기, 

발행 형태, 발행지, 배포 지역, 주제 영역, 발행 

목적 등을 들 수 있다.

<표 1>에 신문 수준의 주요 데이터 요소를 나

타냈다.

둘째, 신문의 호는 지령(호의 수), 발행일, 편

집자 등의 속성을 가지는 별도의 개체이다. 같은 

제호를 가지고 발행되고 있어도 호에 대한 책임

을 지는 편집자가 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다. 지령은 제호가 바

뀌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호 단위의 

주요 데이터 요소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셋째, 신문의 판은 판의 일련번호, 페이지, 면

종, 인쇄인 등을 가지며, 판의 저작이 표현되고 

인쇄물이나 전자 매체(PDF 파일 등)로 구체

화되어 개별자료가 배포된다.

신문의 판은 동일 호에 대해 여러 판이 존재

한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 2013년 1월 5일자(제

14,914호)의 경우, 제42판과 제43판이 섞여있다. 

판은 1판, 5판, 40판, 45판과 같은 나름대로의 순

서로 바뀌며 마지막 판을 최종판이라 한다. <표 

3>에 판의 주요 데이터 요소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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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예시

제호(신문명) 신문의 이름 동아일보

발행인 신문에 책임을 지는 사람 김재호

창간일 신문이 최초로 발행된 날 1920년 4월 1일

미디어 유형 인쇄신문, 온라인신문 등의 구분 신문

발행 주기 일간, 주간 등과 같은 발행 주기 일간

발행 형태 조간 또는 석간과 같은 발행 형태 조간

발행자 신문을 발행하는 자 동아일보사

주제 영역 종합지, 전문지 등 종합지

발행 목적 상업지, 기관지(사내외보, 대학신문 등) 등 상업지

구독 요금 유가지, 무가지 등 유가지

<표 1> 신문의 주요 데이터 요소

요소 설명 예시

지령 호의 일련번호 제28,484호

발행일 발행된 날짜 2013년 2월 4일

편집인 발행된 호에 책임을 지는 사람 김재호

<표 2> 호의 주요 데이터 요소

요소 설명 예시

판차 판의 일련번호 제40판

섹션 면의 그룹(경제섹션 등) 경제섹션, 주말판

면종 종합면, 사회면 등과 같은 페이지의 면의 종류 사회면

면 판의 페이지 1쪽

인쇄인 인쇄에 책임을 지는 사람 최명호

저작권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소유자 동아일보사

<표 3> 판의 주요 데이터 요소

이와 같이 신문은 제호, 조석간의 구분, 호

(지령), 판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 요소를 

기준으로 그 속성이 일반적인 연속간행물과는 

판이한 매체로서 각각 별도의 개체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신문 수준과 관련하여 재이용을 위한 

보존 형태로서, 제본된 책으로서의 신문, 축쇄

판, 신문 매체가 들어있는 마이크로필름판이나 

CD-ROM판 등이 있다(이창수 2011). 제본된 

신문은 구현형의 신문을 그대로 책의 형태로 제

본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축쇄판이란 본지 

지면을 축소한 것을 통상 1개월분을 수록하고 

색인 혹은 목차를 붙여 간행된 연속간행물의 일

종으로 보통 최종판이 수록된다. 또한, 장기 보

존과 보존 공간 축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필름판이나 CD-ROM

판 등으로 제작하기도 한다(이창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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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문기사 수준

신문은 기사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

문의 기사는 실세계의 사상뿐만 아니라 뉴스를 

중심으로 해설 기사나 문학 작품 등도 다루며, 

단순한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사설, 해설, 르포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룬다. 신문기사는 유형에 따

라 텍스트 뉴스 기사와 사진 뉴스 기사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기사는 기자가 세상의 사상을 

인지한 사실을 텍스트로 표현한 것이고, 사진 기

사는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다. 신문은 뉴스, 피

처, 그리고 광고로 나눌 수 있으며, 뉴스는 주로 

객관적인 보도 기사를 말하며, 피처는 뉴스 피처

와 비뉴스 피처로 나뉘는데, 전자는 주로 시사적

인 사건을 다루는 사설, 칼럼, 시사만평 등을, 후

자는 시사성이 없는 만화, 퀴즈, 서평, 연재소설, 

수필 등을 가리킨다(임영호 2005).

신문기사는 하나의 제목 아래 연속하여 실리

는 고정물과 연재물 등도 있다. 고정물은 제목

은 같고 연관성이 없는 기사가 실리는 경우, 연

재물은 연관성이 있는 기사가 실리는 경우이다. 

전자는 동아일보의 ‘횡설수설’, 조선일보의 ‘만

물상’ 등이 있고, 후자는 기획 의도에 따라서 연

재되는 기획연재물이나 연재소설 등에서 나타

난다.

또한, 신문기사는 기사의 유형으로서 스트레

이트 기사(사실 보도 기사), 피처 기사, 해설 기

사, 논설, 칼럼, 비평 기사, 탐사 보도로 나눌 수 

있다(임영호 2005).

신문기사는 기자 외에도 외부의 기고자 즉, 

교수, 작가, 일반시민 등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가 있으며, 글의 작성자 외에 그래픽을 담당하

는 자, 그림을 담당하는 자 등 그 신문기사에 대

한 책임을 달리하는 역할도 별도 있을 수 있다.

신문기사 단위의 주요 데이터 요소를 <표 4>

에 나타내었다.

한편, 신문 영역에서의 저작권은 두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신문사가 가지는 편집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고, 또 하나는 개개 기

사에 대한 저작권이다. 전자는 신문의 독특한 

레이아웃 등에 의한 저작물로서의 인정이고, 

후자는 기사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다. 

기자가 작성한 무기명 기사의 경우는 소속사에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기명 기사의 경우와 소

속 기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외부 기고 등에 의

해 게재된 기사는 보통 각각의 개인에게 저작

요소 설명 예시

기사 종류 텍스트로 표현되거나 사진으로 표현되는 기사의 유형 텍스트 뉴스 기사

기사 유형 보도 뉴스, 사설 또는 칼럼 등과 같은 기사의 표현 유형 보도뉴스

주제 기사의 주제 자동차사고

저작권자 기사 또는 사진이나 문학 작품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홍길동

기고자 기사를 생성한 사람. 기자나 교수 등의 외부 필자 홍길동

제목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고정물 하나의 제목 아래, 기사의 연속성이 없이 연재되는 기사. 박스 기사라고도 한다. ‘횡설수설’, ‘만물상’

연재물 하나의 제목 아래, 기사의 연속성이 있는 연재 기사. 일련번호가 붙는 경우가 많다. 뺷연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뺸
기고자의 역할 기사에 대한 참여 역할 또는 개인의 직업 역할 취재기자

<표 4> 신문기사의 주요 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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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있다(김영욱, 지성우 2005). 저작권의 구

분은 신문과 신문기사 개체의 저작에 대한 구

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4. FRBR의 신문 및 신문기사로의 
적용

4.1 신문 수준의 FRBR 적용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 따라 통합 개체

로서의 연속간행물과 각각의 논문(기사)은 저

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고, 전체-부분 관

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신문은 기사들의 

집합이고 전체-부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

로 FRBR의 모형으로서는 하나의 저작이 될 수 

있다. 단,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문, 조석간 

구분, 호, 판을 각각의 저작으로서 취급하였다. 

신문은 동일 제호 하에 조석간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신문 수준의 FRBR 모형의 적용 예시

w1 동아일보

  w1.1 동아일보 조간

  w1.2 동아일보 석간

한편, 신문은 각각의 호가 있으며, 신문의 부

분으로서 전체-부분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예시의 석간은 가상으로 제시한 것

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조간으로 간행될 때도 

있었을 수 있고 석간으로 간행될 때도 있었을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조간과 석간이 별도로 간

행된 때도 있었을 수 있다.

예: 호 수준의 FRBR 모형의 적용 예시

w1 동아일보 조간 제28,454호

w2 동아일보 석간 제11,111호

신문의 각 호에는 여러 판이 있으며, 호와 전

체-부분 관계를 형성한다. 각각의 판이 텍스트

로 표현되고, 인쇄되거나 전자 매체로 구현되

어, 각각의 개별자료가 가정이나 기관 등에 배

달된다. 그러므로 내가 집에서 보고 있는(들고 

있는) 한 개의 신문은 인쇄된 것 중 제40판 또

는 다른 판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이다. 또는 하나

의 호에 일부는 제40판이고 일부는 제45판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 판 수준의 FRBR 모형의 적용 예시

w1 동아일보 조간 제28,454호 40판

 e1 원본의 제28,454호 40판

  m1 인쇄 버전 제28,454호 40판

    i1 우리 집에 배달된 제28,454호 40판

  m2 온라인 버전 ver.1

    i2 www.donga.com에 위치한 파일

한편, 신문은 제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

령이 이어지기도 하고, 제호에 따라 지령이 상

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서지 

세계에서는 하나로 묶을 추상적인 통일 제호가 

필요하게 된다. 각각의 저작보다 더 넓은 개념

의 인공적인 개체이다. 제호의 변경에 따른 각

각의 신문을 저작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신문의 경우, 대

한매일신보, 매일신보, 서울신문, 대한매일, 서

울신문 순으로 제호가 바뀌지만 호를 계승하고 

있고(한국언론재단 2004; 서울신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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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집합체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

일 제호로서 서울신문을 슈퍼저작으로 할 수 

있고, 각각의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대한매

일, 서울신문 등을 별도의 저작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신문의 사례를 <표 5>에 나타냈다.

슈퍼저작은 현존하는 서울신문, 예전의 서울

신문, 예전의 대한매일신보 등을 한 곳에 배열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구성자이다. 동

아일보의 고정물인 ‘횡설수설’이나 조선일보의 

‘만물상’은 통합 개체로서의 저작으로 인공적으

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통합 개체

이다. 슈퍼저작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슈퍼저작의 예

s1 서울신문(슈퍼저작)

  w1 서울신문 2004.1.1

  w2 대한매일 1998.11.11.

  w3 서울신문 1945.11.22.

  w4 매일신보 1910.8.30.

  w5 대한매일신보 1904.7.18.

이상의 신문 수준에 대한 FRBR 모형의 적

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뺷서울신문(슈퍼저작)뺸은 ‘슈퍼

저작으로서의 서울신문’을 설정한 것이고, 뺷서

제호 지령 제호 변경일 특징

대한매일신보 제1호~ 1904.07.18 창간 당시의 제호

매일신보(每日申報) 제1,462호~ 1910.08.30 1938년 每日新報로 개제

서울신문 제13,738호~ 1945.11.22 1959년 3월 23일부터 지령 제13,788호를 제1호로 환산

대한매일 제18,503호~ 1998.11.11
매일신보의 지령을 제외하고 대한매일신보와 서울신문의 

지령을 합산하여 승계

서울신문 제20,095호~ 2004.01.01 제호의 환원. 지령을 합산하여 승계

<표 5> 서울신문(슈퍼저작)의 변천

<그림 1> 신문 수준의 FRBR 모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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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신문(조간)뺸은 저작으로서의 신문이며 이것

은 제22,873호, 제21판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

며, 차례로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FRBR 모형의 저작 대 저작 간의 관계 

중 독립저작의 후속(후속자료가 있다 ↔ 의 후

속자료이다)관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한편, 신문 수준의 저작 이외에도 판의 구현

형이 제본되거나 혹은 복사되거나 촬영되어 축

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으로 하였다. 저작과 표

현형은 물리적 용기에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복사는 구현형만 가능하다(溝口理一郞 2012). 

또한, 제본된 신문은 구체화된 판의 개별자료

를 그대로 모아 1개월 단위로 권으로 하면 그것

은 책이 되어 서지 개체 즉, 저작이 된다. 이것

들의 경우 서지레코드 상에서 명시되거나 기술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저작으로 하였

다. 지적 노력의 산물인지의 문제를 묻지 않고 

별도의 저작으로 한 까닭은 판을 기준으로 구

현형인 것은 맞지만 모두 신문 단위로 다시 그

것을 구성 요소로 하여 하나의 책(저작)을 이

루고 있고, 색인 또는 목차를 붙여 간행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판의 이형 저작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을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인쇄된 축쇄판(등)’의 구현되다(embodies) 

속성이 원본의 ‘인쇄버전’과 ‘인쇄된 축쇄판(등)’

에 양쪽으로 관계지어지고 있는 것은 원본판의 

구현형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2> 판의 이형 저작의 FRBR 모형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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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문기사 수준의 FRBR 적용

신문기사는 기자가 인지한 사실을 텍스트나 

사진 등으로 표현한 저작이며, 인쇄 또는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구현형으로 구체화한 후 개별

자료가 배포된다.

사진, 그래픽, 만화, 캐리커처, 그림, 붓글씨, 

시나 소설 등도 하나의 기사를 이룰 수 있으며, 

각각은 모두 저작으로 인정되고, 기사와 전체-

부분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기사의 저작이 표현된 것은 신문의 판에 구

체화될 수도 있고, 전자 매체로서 PDF 파일이

나 CD-ROM 등에 구체화되어 이용할 수 있다. 

FRBR 모형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기사의 FRBR 모형의 적용 예시

w1 北 3차 핵실험 ‘김정은 지시’만 남았다.

  e1 원본 기사(텍스트로서의 기사)

    m1 동아일보(조간) 제28,454호 제45판 p.1

      i1 A씨 집에 배달된 동아일보 제28,454호 

제45판 p.1에 있는 기사

    m2 동아일보 온라인판

      i2 www.donga.com에 위치한 파일

한편, 고정물 및 연재물은 하나의 제목 아래, 

각각의 신문기사의 저작이 실리는 하나의 통합

된 개체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저작으로 

하였다. 신문기사와의 사이에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이것 또한 후속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기사는 또 다른 저작인 사진, 그래픽, 

표, 만화(만평의 그림), 캐리커처, 회화 등의 그

림, 붓글씨 등을 부분으로 가질 수도 있고, 각각 

독립해서 하나의 기사가 되기도 한다. 전자는 

기사와 전체-부분을 갖는다.

신문기사 수준의 FRBR 적용의 예시는 <그

림 3>과 같다.

<그림 3> 신문기사 수준의 FRBR 모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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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크랩북의 FRBR 모형의 적용 사례

또한, 신문기사를 오려 내거나 복사하여 스

크랩북으로 만들었을 경우, 신문기사를 오려 

내거나 복사하는 경우는 인쇄된 버전이나 전자 

버전의 프린트물이 해당할 것이다. 이 때, 복사

되거나 출력된 것은 구현형이며 저작이나 표현

형은 복사할 수 없다(溝口理一郞 2012).

스크랩북의 FRBR 모형의 적용을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4.3 FRBR 개체별 적용-종합

신문과 신문기사 수준에서 저작이 될 수 있

는 것과 슈퍼저작, 그리고 고정물명과 연재물

명과 같은 통일 제목 등 FRBR 개체를 종합하

여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하나의 신문은 조석간 별로 호를 가지고, 호

는 판을 가지며 판에는 고정물이나 연재물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 기사의 집합체이다. 

판에는 기사가 부분으로 존재한다. 신문은 제

호가 바뀌면서도 지령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인공적으로 하나로 묶어 슈퍼저작으로

서의 통일 제호를 생각할 수 있다.

제본된 신문,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 

ROM판 등 구현형을 복사하여 제작한 것들은 

책과 같은 저작으로 볼 수 있다. 스크랩북은 기

사 수준의 구현형을 복사하거나 클리핑하여 레

이아웃과 색인이나 목차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과 같은 저작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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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문 및 신문기사의 FRBR 모형 적용 사례 종합

5. 결 론

본 연구는 신문과 그 신문기사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

해 신문 수준과 신문기사 수준으로 나누어 데

이터 요소를 분석한 후 FRBR 모형을 적용하

였다. 

FRBR의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소로서 신

문, 조석간 구분, 호, 판, 개개의 신문기사를 저

작으로 취급하였으며, 순서대로 각각 전체-부

분 관계로 규정하였다. 제호의 변경이 있고, 호

의 연결성이 있거나 하나의 집합체로 보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이면 슈퍼저작으로 보았으며, 

슈퍼저작과 저작은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신문기사는 텍스트, 사진, 그래픽, 표 등으로 

표현되며, 기사를 구성하는 사진, 그래픽, 표 등

은 별도의 저작이다. 이들 각각의 저작은 기사

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독립하여 하나의 

신문기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고정물이나 연재물도 하나의 저작이며, 

그것들 내의 신문기사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

계가 있다.

제본판, 축쇄판, 마이크로필름판, CD-ROM

판 등에 있는 신문은 판의 구현형들이 다양한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별도의 저작으로 처리하

였다. 한편, 스크랩북은 기사 수준의 구현형인 

개개의 기사를 복사 또는 종이를 오려내어 별

도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별도의 저작으로 하

였다.

신문은 연속간행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되, 몇 가지 점에서 차이

점도 보이고 있다.

먼저, 연속간행물의 FRBR 모형의 선행 연

구 성과를 계승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간행물을 통합 개체와 그 구성 요

소인 개체는 저작이며,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둘째, 권호(조석간, 호, 판 등)는 별도의 저

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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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속간행물의 표제 변경의 모델화를 

위해 슈퍼저작을 사용하였다.

또한, 몇 가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간행물과 그 개개의 논문(기사)의 

저작을 각각의 저작으로 보는 것은 같으나 신문

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문의 호뿐만 아니라 각각

의 판도 저작으로 하였다.

둘째, 연속간행물과 권호 그리고 그 개개의 

논문(기사) 사이 위주의 전체-부분 관계를 더

욱 확대하였다. 기사와 그 기사를 구성하고 있

는 표, 그래픽, 사진, 그림 등과의 관계나 신문, 

호, 판 사이 그리고 판의 구현형과 복사되어 제

작된 축쇄판 등과도 전체-부분 관계가 될 수 있

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고정물과 연재물은 별도의 저작으로 하

였으며, 신문기사와의 사이에 전체-부분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제본된 신문, 축쇄본, 영인본, 마이크로

필름판 등은 구현형의 복제이지만 판을 기준으

로 복제된 후 주로 1개월 이상 하나의 묶음으로 

생성되고, 색인 및 목차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각각의 저작으로 하였다.

다섯째, 기사 단위의 클리핑 기사를 스크랩북

에 붙여 만든 경우도 독특한 레이아웃이나 색인 

및 목차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으로 

하고 FRBR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문 및 신문기사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 및 신문기사를 FRBR 모형의 범위

에서만 적용하는 데는 무리함이 따르며, FRBR

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RBR 모형을 적용 및 응용하여 그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자료 등과의 상호운용

성 등을 고려하여 FRBR 모형을 적용하여 신문

과 신문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FRBR 모형만의 

범위 내에서는 신문과 신문기사를 관리하는 것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고 역시 슈퍼저작 등을 

도입하고 신문이나 신문기사 단위를 세분하여 

FRBR 모형을 적용하였지만, 이용자 커뮤니티에

서 표준화를 이루지 않으면 무리함이 따른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FRBR 모형을 활용하

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고의 주제

와는 달리 기타의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다.

신문과 신문기사의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타 영역의 FRBR 적용에 관한 연구에도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FRBR의 

제2그룹과 제3그룹과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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